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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는 해부학적 이해, 인상채득, 변연 및 연마면의 형성, 치아 배열, 교합과 같은 
기본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. 본 강의에서는 문제가 있는 의치를 단순히 불편한 보철물
로만 바라보기보다,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임상적 단서를 차분히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. 이
를 통해 유지, 안정, 지지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근거 있게 이해하고, 임상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
좋을지, 또한 의치 제작의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보고자 
한다. 강의에서는 먼저 의치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각 부위와 여러 해부학적 요소들이 의치상의 형
태와 연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, 특히 하악 의치에서는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이 유지와 안
정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. 아울러 교합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, 환자가 호소
하는 다양한 불편을 어떠한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지 차분히 나누어보고자 한다. 본 강의가 문제가 있는 
의치를 통해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, 추측보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진단과 해결의 방향을 함
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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